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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아직도 ‘손으로 입 가리고 웃는 여자가 조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밝은 웃음이야말로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드러낼 수 없는 이들은 가지런하지 못한 치아, 누런 치아, 선홍빛 잇몸

등의 콤플렉스를 지닌 경우가 대다수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때마다 입을 가려줘야 하는 이들의 심

정은 오죽할까. 


이러한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치아교정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치아교정 중인

이들에게서도 밝은 웃음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삐뚤빼뚤한 치아를 개선하고 싶은 이들, 치아교정

중에도 교정 장치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적합한 치아교정 법에 대해 알아보자.     

● 교정 장치, 어쩔 수 없이 껴야 한다면 ‘티 안 나게~’


수능시험을 마친 예비 대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는 한편, 대학생들은 이미

시작된 기말고사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렇지만 곧이어 시작될 새 학기와 방학을 기대하며 외모



단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학생 신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치아교정에 관심이 많다. 


과거의 치아교정은 주로 금속 교정 장치를 착용, 말할 때는 물론 웃을 때에도 눈에 띌 수밖에 없었

다. 이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인 환자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에 티가

적게 나도록 개발된 ‘투명교정’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투명교정’이란 교정용 장치인 브라켓과 철사가 필요 없다

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마우스피스 같은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치아를 가지런하게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는 금속

교정 장치와 달리 치아에 붙은 장치가 없어 교정 중임을 알

아채기 쉽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탈부착이 자유로워

구강 관리에 유리하고 통증이 적다. 


치과교정학 박사 김준헌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은 “투명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티가 나지 않

는다는 것과 빠른 시간 내에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구강 내 모형을 제작한 후 가상 시

뮬레이션을 통해 교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간은 짧아도 효과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교정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투명교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연령과 치

아 배열의 정도, 잇몸 상태 등을 검사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 행여나 마음만

앞서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 할 수 있으니,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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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돌린 '내 남자'를 깨우는 Tip 


▶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겨울을 노려라!" 


▶ 무한도전 2012 달력특집 카메라는 무엇일까? 


▶ 홍수아 망언 스타 등극 “자꾸 빠지는 걸 어떻해…” 


▶ 가인, V라인 종결자 등극 “양악수술이 필요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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